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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pretation of Sosoewon from the Perspective 
of Reception Aesth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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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terpreted a traditional garden of Korea through reception aesthetics. The ‘gap' of acceptable aesthetics
is found in the ‘distance that occurs between writers and readers'. This study aims to interpret this gap between what
the writer intends and what the reader expects. Boundaries do not limit traditional spaces in Korea and, therefore, are
not limited by characteristics. These characteristics were studied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author, the work, and the
reader. The aspect first looked at the life and ideas of the gardener, the second analyzed the form and structure of the
garden, and the last examined writings, from the past and present, of those who appreciated the garden.
From the author's perspective, Sosoewon was understood as a garden that embodied the philosophy of Yang Sanbo. Second,
the duality and indeterminateness were recognized as two characteristics of this work; artifacts in the garden were arranged
in a natural form, and the gardens have indefinite boundaries, so they can be freely expanded and reduced. Finally, from
the reader's perspective, it was noted that the beauty of this garden is enhanced through poetry, painting, and writing.
Thus, historic gardens of Korea can be open spaces where the meaning of the garden is enriched through the free participation
of viewers based on their own id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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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국제화의 흐름 가운데 고유성과 정체성 찾기는 문화와 관련
된 학문 분야의 화두이다. 한국의 전통문화는 동아시아권의 나
라들과 차별화된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우
리 고유의 것에 대한 세계인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 현대의 시
각과 세계화된 문화적 언어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현시대의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공통의 키워드를 가지고 전통
정원의 특징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수용미학’이란 공간을 느끼고 감상하는 수용자 중심의 개념

이다. 공간의 의미를 구체화시키는 주체는 수용자이며, 수용자

의 감상과 느낌이 빠진 공간 해석은 불완전한 것이다. 한국 전

통 정원은 정원을 즐기는 감상자의 시와 글은 풍부하게 남아

있어 문화창작이 이루어지는 풍류의 장소이며, 이를 통한 수심

양성(修心養性)과 자연과의 일체감을 느끼는 장소였다(Jung,

1986, Jo and Seo, 2008). 이러한 측면에서 전통정원은 감상자

가 의미를 채워가는 정원이라 할 수 있다. 자연의 진상(眞相)

을 최고로 여겨 정원의 형태를 미완성으로 남겨두고서 자연의

상태를 즐기도록 하는 기법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전통정원은 이러한 ‘틈의 개념’이 살아 있는 정원이다. 정

원 안에서 자연과 인간의 교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떠한

감상을 남겼는가 하는 감상의 측면이 중요한 정원이라 할 수

있다. 당대의 사람들이 정원을 어떻게 활용하였고, 어떠한 의미

를 부여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정원문화 가치의 본질에 근접

하는 방법이다(Jo and Seo, 2008). 따라서 정원 해석 연구의 관

점 중 감상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원

에 남겨진 감상 또한 그것의 의미를 풍부하게 한다. 특히 별서

정원은 조영가 개인의 사유적 이상세계를 표현한 것이다. 서로

다른 시대와 지역의 이상세계의 원형이 공간 속에서 표현되는

대표적인 장소가 정원이라 할 때(Kim, 2017), 별서정원은 조영

가의내면의이상적원형이담겨있고, 그곳을타인이감상할때

다양한 해석의 기작이 발생할 수 있다. 작가-작품-독자의 틈을

전제로 독자 중심의 해석을 강조하는 수용미학으로 이 공간을

해석해 본다면 현대의 감상자의 기대지평이 반영된 풍부한 해

석이 가능하다. 전통정원의 조영시점, 형태적 해석을 넘어선 풍

부한 인문적 해석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Chon(1999)은 소

쇄원은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소

쇄원 안에서는 나만이 느끼는 주관적인 감상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객관적인 이해도 모두 가능하여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가벼운 즐김이 있다면 동시에 소쇄원의 구성요소와 내재적 의

미를 탐구하는 분석적 연구도 가능하다고 말한다. 소쇄원의 감

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가치와 필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용미학의 틈 개념에 근거하여 대표 전

통정원의 하나인 소쇄원을 해석하였다. 궁극적으로 전통 공간

을 현대의 언어와 국제화된 문화이론으로 재해석하여 전통 정

원이 가진 감상 측면의 다양성을 확대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국문초록

이 연구는 수용미학의 관점에서 한국전통정원인 소쇄원을 해석한 연구이다. 수용미학의 ‘틈’이란 ‘작가와 독자 간의
지평의 어긋남을 통해 생기는 틈새’이다. 작가가 의도하는 것과 독자의 기대 지평이 달라 생기는 틈을 독자가 작품의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하여 작품을 구체화시킨다. 공간의 경계를 한정하지 않고, 공간의 성격을 한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한국 전통공간에서도 나타나는 같은 성격이다. 작가-작품-독자의 삼중 구조를 중심으로, 작가의 측면에서 정원의 조영가의
생애와 사상, 정원에 내재한 철학을 살피고, 작품의 측면에서는 정원의 형태적 특성을 찾아보았다. 독자의 측면은 정원
안에서 풍류를 즐기는 당대의 사람들의 감상행위와 현재에 그 공간을 조명하는 현대인의 감상으로 나누어 살폈다.

먼저, 작가적 측면의 생소화는 조영가 양산보의 철학을 알 수 있었다. 소쇄원은 양산보의 삶의 철학이 장소의 이름들로
묻어나는 정원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 작품의 측면에서 이원적이며 미확정적인 성격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인공의 문양이
자연의 질서에 맞춰 배치되어 자연스러움을 연출하는 이원성이 있는 정원이며, 열린 경계로 인한 억지스런 방향의 강요가
없어 흐름이 자유롭고 관념에 따라 확장하거나 나눌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는 미확정적인 공간이다. 마지막으로 독자의
측면에서 구체화는 풍류활동을 통한 감상과 현대의 시각에서 기인한 감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곳은 시서화를 통해
시적 표현으로 승화되는 풍류의 정원이다. 현대의 감상에는 소쇄원과 양산보의 삶을 일체화하고, 선인들의 예술성에
감탄하며, 동시에 현대인의 자세에 대한 반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 전통정원은 관념에 따라 자유롭고 감상자의 참여를
통해 그 의미가 풍부해지는 열린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전통정원, 한국정원, 별서정원, 양산보, 가사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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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용미학과 한국 전통공간

1. 수용미학의 틈 개념

수용미학은 독일의 Hans R. Jauss가 <Literary History as a
Challenge to Literary Theory(Literaturgeschichte als Provokation
fur die Literaturwissenschaft, 1967)>에서 언급한 이후 세계의
문학사와 미학이론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이론이다
(www.doopedia.co.kr ‘수용미학’). 작가와 작품의 관계만을 다
루던 ‘생산의 미학’에서 벗어나 작품과 독자의 관계에 있어 역
동적 역사과정을 주제로 하는 ‘수용과 작용의 미학’을 열었다.
작품이 만들어진 시대적, 문화적 상황의 지평(地平)과 독자

가 위치하는 상황의 지평은 상이하다. Cha(1985)는 작품의 감
상과 평가는 이 서로 다른 두 지평의 일치와 어긋남이라는 상
호작용 속에서 전개되며, 이렇게 해서 작품의 수용자는 ‘작용사
(作用史)’로서 기술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예술작품이란,
하나의 고정된 의미를 전달하는 진리표현 양식이 아니라, 수용
자의 작품 경험에서 그 내용의 의미가 비로소 활성화되고 구체
화된다. 공간설계에서는 일부러 이러한 지평의 어긋남을 유도
하기도 한다. 이것을 ‘생소화(生疏化)’라 한다. 이것은 수용자
의 신체참여(공간 이용)를 통해 생길 수 있는 ‘이벤트’, ‘미확정
적인 공간’을 유발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Gil, 2003). 공간의 경계를 한정하지 않고, 공간의 성격을 한정
하지 않으려는 것은 한국 전통공간에서도 나타난다(Figure 1
참조).

2. 한국 전통공간의 특징

수용미학의 틈의 개념이 전통정원의 해석에도 적용될 수 있
는지 검토를 위해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았다. 전통정원의 특

성을 깊이 있게 탐색한 연구로는 정동오를 비롯한 조경 및 건
축의 학자와 설계가, 미학자의 연구가 있다.
Jung(1986)은 전통정원이 지정학적인 조건 때문에 중국의

영향을 받아 왔지만, 조선시대에 이르러 중국, 일본과는 다른

특징 있는 양식으로 발전했다고 말한다. 그 특징을 신선사상의

배경, 직선적인 윤곽선 처리, 원지의 형태와 구성의 단조로움,

수심양성의 장, 풍류생활의 장, 자연과의 일체감 형성으로 말한

다. Lim(2005)은 ‘가변성’과 ‘무형성’을 통해 전통 공간을 이야

기한다. 대표적 사상으로 불교의 공(空)사상과 도가의 비움 사

상을 든다. 건축공간에서 이 두 사상은 ‘가변성’과 ‘무형성’으로

표현된다. 가변성은 불교의 공사상을 따르는데, 탈정형, 탈인위,

탈정확, 질박함, 은근함, 오묘함으로 설명한다. 무형성은 한국

의 지리적 특징에 맞게 적용된 건축적 특징이다. 자연에 순응

하여 자연재료를 사용하고, 자연의 원리를 모방한다. 그렇게 자

연과 일체감을 갖는다. Kim(1999)은 전통건축공간의 특징을

‘집합 이론’으로 말한다. 건물과 건물, 건물과 담장 등 구성요소

들이 모인 집합체의 집합 방법이 곧 건축의 유형이 된다고 말

한다. Kim(1988)은 ‘무즉유(無卽有)’의 개념으로 전통공간을

설명한다. 인간중심의 세계관을 벗어나 세상의 모든 구성 요소

들이 동등한 권리를 갖고 참여하는 만화경의 세계와 같이 비가

시성과 산만함의 미학적 가능성을 재조명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외에도 권삼윤, 박정욱, 김인철, 승효상은 같은 차원에서 전

통 공간의 특징을 이야기한다. 틈의 미학, 공(空)의 미학, 비움

의 미학, 빈자의 미학은 모두 공 사상과 비움 사상의 영향을 받

은 공간의 특징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채움보다 비움이

중요한 공간, 정(情)을 통해 완벽해지는 ‘미완(未完)의 정원’

등의 메시지는 ‘틈 개념’으로 귀결된다. 전통 공간은 개별적인

것들의 조합이며, 그 개별적인 것들 사이에 빈공간이 존재한다.

그러한 빈공간은 사람의 생활과 삶, 정(情)으로 채워지게 된다.

이상 학자들의 주장을 ‘틈개념’과 연관하여 자연관과 공간관

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자연관의 특성은 사상의 측면, 표

현의 측면, 감상의 측면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공간관의 특성은

물리적 틈, 미확정성, 비움으로 나뉜다. 자연관을 살펴보면, 사

상의 측면에서 자연 일부로 여겨 일체감을 추구하는 점과 자연

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표현의 측면에서 자연의

묘사와 상징이 아닌 진상(眞相)을 추구하고, 감상의 측면에서

인간과 자연의 정신적 교감, 정나눔을 중시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공간관을 살펴보면, 물리적 틈, 미확정성, 비움으로 나

뉜다. 물리적 틈은 건물의 중첩적 배치와 그사이에 생겨나는

빈 공간이다. 미확정성이란 공간이 무한하게 변할 수 있는 가

변성을 말한다. 비움은 공간의 비움과 여백이 더 중시되고, 여

백의 공간에서 다양한 쓰임으로 채우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수용미학적 공간설계와 유사하다. 수용미학Figure 1. The relationship among author, works, and reader in
reception aesthetic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205 서자유

32 한국조경학회지�제� 49권� 3호(2021년� 6월)

의 틈도 완결된 형태와 의미의 직접적 전달을 경계하고, 감상
자의 감상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그 유사성을 발견하게 된다
(Table 1 참조).

III. 소쇄원 해석의 틀

1. 연구의 대상지

소쇄원은 명승으로 지정된 별서이다. 이곳은 소쇄공 양산보
(瀟灑公 梁山甫)가 조영하였다. 전체 면적은 약 4,600m2이며,
정유재란으로 건물이 불에 타 복원 중수하고 현재 대봉대(待鳳
臺), 광풍각(光風閣), 제월당(齊月堂)이 있으며, 긴 담장이 동
쪽에 걸쳐 있고, 북쪽의 산사면에서 흘러내린 물이 담장 밑을
통과하여 소쇄원의 중심을 관통한다. 민간정원의 원형을 간직
한 곳으로 자연에 대한 인간의 경외와 순응, 도가적 삶을 산 조
선시대 선비들의 만남과 교류의 장이었던 곳이다(www.soswae
won.org).
양산보는 자신의 집 인근에 소쇄원을 조영하고, 정자 건물을

세웠다. 온돌방과 마루가 함께 있어 기숙과 휴양을 같이 했던
생활의 장소이다. 별뫼 지역1)에는 당대의 문인들이 성산가단2)

을 형성했다. 그들은 활발한 인적교류를 통해 예술적 향기가
높은 문학작품의 산실을 이루었다. 자미탄의 원림은 문학 활동
이 이루어진 무대와 같은 곳이다. ‘수용미학의 작가-작품-독자’
의 구조로 살피기 적합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2. 연구의 방법과 분석의 틀

연구의 방법은 수용미학의 구조와 전통공간의 자연관을 종

합하여 분석의 틀을 구성한다. 이후 소쇄원을 사례로 하여 독
자적 감상을 통해 해석한다.
작가-작품-독자의 삼중 구조로, 작가의 측면에서 조영가의

생애와 사상, 정원에 내재한 철학을 살피고, 작품의 측면에서는

정원의 형태적 특성을 찾는다. 독자의 측면은 정원 안에서 풍

류를 즐기는 당대의 사람들의 감상행위와 현재에 그 공간을 조

명하는 현대인의 감상으로 나누어 살폈다.

문학의 틈은 작가와 독자의 지평의 어긋남으로 인해 필연적

으로 존재하지만, 공간의 틈은 작가가 ‘의도적으로 생소화(生

疏化)’시켜 우연적인 신체 참여와 의미의 다양화를 시도한다.

공간설계에서 작가-작품-독자의 성격은 ‘작가: 의도를 가진 주

체’, ‘작품: 형태적 특성’, ‘독자: 행위와 행태를 보이는 대상’이

된다. 이 성격은 전통공간을 분석하는 기초적 틀로 적용된다.

틈개념의 구조에서 살핀 바와 같이 ‘작가-작품-독자’의 삼중 구

조에 따라 공간설계에서 보이는 성격을 ‘생소화, 미확정성, 구

체화’로 구분하였다. 이는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작가, 작품, 독

자의 형태에 따른 것인데, 작가는 공간의 성격을 주도하는 점

에서 의도를 가진 주체로서 공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작품은

형태적 특성으로 작가의 의도를 반영한다. 그리고 독자는 행위

와 체험을 통해 작가가 의도한 의미를 수용하거나, 또는 전혀

예상하지 않은 행위와 감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독자의 예측 가

능한 행위나, 예측 불가능한 행위 모두 작가가 부여하는 의미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이상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전통정원을

해석하기 위한 분석의 틀을 도출하였다(Table 2, 3 참조).

Table 1. A comprehensive study on the Korean traditional space

Category / Researcher Characteristic
Spatial design as reception

aesthetics

View of nature

Philosophy
Unity with nature, pursuit of natural order

Indeterminateness
(anti-form)Jung, D. O., Lim, S. J.

Expression
Pursuit of truth, not the description of nature

Unfamiliar
(deconstruction)Kim, G. C.

Appreciation The importance of spiritual communion between human and
nature

Embodiment
(emptying)Park, J. W.

Perspective on space

Physical gap
Empty space from the layout of the building

Indeterminateness
(anti-form)Lim, S. J., Kim, B. R., Kwon, S. Y.

Embodiment
Variability that allows space to change infinitely

Unfamiliar
(deconstruction)Lim, S. J.

Empty space
Importance of space margin, various uses in empty space

Embodiment
(emptying)Kim I. C., Park J. W., Seung H.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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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수용미학으로 해석한 소쇄원

1. 조영분석: 생소화

중심 관찰대상은 공간구성 요소 중 조영분석과 관련도가 높
은 미의 기준, 표현방식, 이상향이 담긴 곳으로 하였다. 조영가
가 살던 시대적 배경과 자신의 생각이 담긴 과거지평을 알기
위해 ‘양산보의 생애에 있었던 사건’과 ‘소쇄원에 남겨진 언어
들’을 풀이하였다.

1) 조영배경과 시기
<처사공실기>에는 양산보가 어렸을 때 이곳 계곡에서 놀다

가 물오리가 헤엄치는 대로 따라 올라가게 되었는데, 지금 소
쇄원자리에이르자작은 폭포와 못을 이루며 계곡이 깊어지고,

주위의 풍광이 너무도 수려하여 언젠가는 여기에 와서 살 뜻을
세웠다고 전한다. 그 후 기묘사화로 낙향하게 된 후 소쇄원을
만들었다고 전해지는데, 정확한 조영 시기는 알 수 없다3).

2) 양산보 사상
양산보는 효심이 지극하였고 은일의 삶을 추구하였다4). 소

쇄원이 500년의 역사의 풍파를 거치면서도 원형 그대로 남아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남게 된 데는 양산보의 유언이 가
장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그는 평천장기를 따라 자손 대대로
땅을 팔지 말 것이라고 유언하였다.

3) 언어에 담긴 생각
‘소쇄원에 남겨진 언어들의 풀이’를 통해 양산보 조영 당시

의 과거지평을 엿볼 수 있다.
먼저 원림과 건물의 각 이름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소쇄원(瀟灑園)>은 공덕장(孔德璋)의 ‘북산이문(北山移文)’에
나오는 말로 ‘깨끗하고 시원하다’라는 말이다. 소쇄원은 ‘물 맑
고 시원하며, 깨끗한 원림’이라 할 수 있다. 덧붙이면 ‘속세를
떠난 느낌이 있다’라는 뜻이다. 또 소쇄원을 두고 노래한 김춘
택(金春澤)과 윤인서(尹仁恕)의 시를 통해 소쇄원의 ‘소쇄’가
뜻하는 산수의 맑고 깨끗함보다는 마음과 기운이 맑고 깨끗하
길 바라는 마음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5) 애양단6)의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는 마음은 효심이다. 소쇄원 사실에서 소쇄공의
행적과 관련된 내용을 읽다 보면 그에게서 스며나는 관념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효’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제월당과 광풍
각은 양산보가 주무숙7)을 존경했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곳이
다. 황정견이 주무숙에 대한 인물평8)에 있는 글을 빌려 ‘광풍
각’과 ‘제월당’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제월당은 거처하며 조용
히 독서하는 곳이므로 제월은 ‘비갠 뒤 하늘의 상쾌한 달’을 의
미한다. 광풍각은 청량한 바람을 맞이하기 좋은 공간이다. 대봉
대(待鳳臺)와 초가 정자는 시원한 벽오동 그늘 아래서 ‘봉황을
기다리는 곳’이다. 김봉렬은 봉황이 매우 귀한 손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상징한다고 말하며, 소쇄원을 기다림의 미학이 있는 공
간으로 해석한다(Kim, 2006). 손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 문인이 거쳐가며 그처럼 많은 흔적을 남기고 가도
록 만든 것이다. 정기호도 대봉대(待鳳臺)와 오동나무가 기다
림과 봉황에 의지하려는 한국인의 정서를 반영한다고 말한다
(Jung, 1998). 또한, 봉황은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상징이다. 은
자의 삶을 살면서도 세상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현세적 마
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작가적 관점에서양산보의 삶과조영관을 이해한다면

소쇄원을 “삶의 철학이 이름들로 묻어나는 정원”이라 하겠다.

2. 형태분석: 미확정성

소쇄원의 형태분석은 미확정성(未確定性)에 초점을 두고 관

Table 2. The ‘Gap’ between literature and spatial design

Literature Spatial design

Gap
The various meanings that

inevitably occur

The various meanings created
by the designers' intention to

be unfamiliar

Author Subject of conveying meaning
Subject who intends to be

unfamiliar

Work Text Individual design elements

Reader Imagining more than text Physical participation

Table 3. Frame work

Subject and
characteristic

Object to be analyzed Spatial configuration

Author,
unfamiliar

Life and philosophy of
the gardener

Standard of beauty,
expression, ideal,

reconstruction of nature,
contrast ideology

Work,
ideterminateness

Duality and
indeterminateness

Location, spatial composition,
symmetry, direction, artificial,

material

Reader,
embodiment

Pungryu(風流) and
appreciation from the

past and present

Pungryu(風流) and
appreciation from the past

and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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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하였다. 자연형태와 대조를 이루는 기하학의 형태를 관찰하
기 위해서는 외원과 내원의 대조적인 것, 미확정적인 공간구성
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시각적으로잘드러나지 않는 동선의 흐
름, 공간의 확장, 개념적 공간의 의미, 여러 기록을 통한 소쇄원
의 공간 분석 자료를 활용하였다.

1) 이원적인 형태의 조화9)

먼저, 자연지형과 대조를 보이는 요소들로는 ‘계류와 방지’,
‘다리와 수로’, ‘담과 단’이 있다. 소쇄원의 계류(오곡류)는 다섯
번 굽이치는 물의 흐름을 보이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방지(소
당(小塘)과 산지순아(散池蓴芽))는 네모 모양으로 닫혀 있어,
이 두 가지 요소가 대조를 이룬다.
또, 자연지형과 내원의 경계도 대조를 이루는데, 소쇄원에

둘러쳐진 몇 개소의 담장은 외원과 내원을 구분지어주는 경계
이다. 하지만 높이가낮아폐쇄적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골
바람을 막아주고, 영역의 한계를 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오곡문 글자가 새겨진 담장은 물의 흐름을 막지 않고,
특별히 물을 위한입구를 모양내지도 않고 그냥 돌몇개를쌓
아 벽이 지나가는 받침만 받쳐놓고 있다. 자연지형에 반대되는
직선의 요소만으로 경계를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
이고 인공적인 느낌을 받지 않게 하는 절제된 모습이다. 여러
개의 단도 자연지형에 맞추어 여러 단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
데, 단은 모두 직선으로 필요한 만큼만층을 나누고 있다. 소쇄
원에 담장이 많은 이유는 이 지역이 지네형국10)이기 때문에 담
장을쌓아 지네의 기를 눌렀다. 또, 지네와 대응하여 소쇄원 반
대편 마을 이름을 닭뫼라 부른다. 이것은 풍수사상에 따라 지
형과 경계(담장)의 형태적 대립을 가능하게 하는 사상적 원인
이 된다.
다리도 형태적으로 대조를 이룬다. 소쇄원에는 투죽위교(透
竹危橋), 협로수황(夾路修簧), 약작(略彴), 그리고 수로인 고
목, 이렇게 네 개의 다리가 있는데, 투죽위교11)와 협로수황이
아치형이지만, 약작과 고목은 직선의 원목 형태를 보인다.

음양사상을 보이는 예로 광풍각과 제월당을 분리하는 담의
형태가 있다. 이 두 개의 건물은 마치 태극 문양처럼 분리되어
있다. 초정과 소당(小塘)의 관계를 음양으로 해석한다(Park
2001). 초정을 중심으로 경치가 부채를펼치듯좌우균형을 맞
추어 반원형으로 나열된다. 그 경치는 음양의 조화를 꾀하며,
음지인 물(水)의 부분과 양지인 산(山)의 부분이 완벽한 태극
의 형상을 이루고 있다. 소나무가 심겨 있는 계곡은 굴곡과 자
연미가 살아 있고, 화목이 심겨 있는 화계는 평면과 인공미를
살리는 구성의 대비도 보인다. 음양 사상은 전통공간에서 발견
하게 되는 음과 양의 이원의 성격을 보이는 예이다(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1983).
따라서 이원성의 관점에서 소쇄원을 정의한다면 “인공의 문

양이 자연의 질서에 맞춰 배치되어 자연스러움을 연출하는 정
원”이라 하겠다.

2) 미확정적인 공간구성
소쇄원의 공간에서 보이는 미확정성은 ‘경계’와 ‘흐름, 방향

성’, ‘공간의 성격’ 그리고 ‘공간의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
확정적인 경계와 흐름은 물리적 요소에 의해 관찰할 수 있고,
미확정적인 공간의 성격과 영역은 비물리적인 요소인 공간의
활용이나, 관념상의 공간 영역이 이에 해당한다.
먼저 미확정적인 경계는 열려 있는 담, 문과 입구에서 특징

을 발견하게 된다. 담장이 경계를 만들고 있는데, 모든 담이닫
혀있지 않아 공간을 한정 짓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막히지 않은
담장은 소쇄원의 공간을 한정하지 않고, 공간을 한정하지 않는
전통 정원은 관념적으로도 자유롭다. 담장은폐쇄감이 있기 마
련이어서 자연과 인공의 조화로움을 파괴할 수 있는데, 소쇄원
은 대문이 없는 개방 공간과 돌다리를 놓여진 듯 담장 밑으로
냇물이 자연 그대로 흐르게 한다. 절묘한 개방성, 자연을 거스
르지 않는 인공의 겸손이 바로 이런 곳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Yoo, 1992). 절묘한 개방성, 이것은 미 확정적인 경계로 생긴
소쇄원의 고도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입구와 경계가 열려
있는 것은 공간의 흐름도 그만큼 자유롭게 한다. 담이 방향성
을 강요하지 않아서 공간 안에서의 동선의 흐름도, 시선의 방
향도 규제받지 않는다. 이것은 다만 동선과 시선을 유도하는
길의 방향성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건물의 배치에 따른
방향도 그러한 자유로움을 보인다.
공간의 성격이 미확정성을 보인다는 것은 한 공간의 성격을

정해놓지 않아 자유롭고 다양한 사용이 가능한 특징을 말한다.
소쇄원은 삶의 공간이고, 사상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교류하는
사람들에게 강학하는 학문의 장소이며, 풍류와 위락의 공간으
로 제공되어 당대의 문인들이 ‘누정가단(樓亭歌壇)’을 형성하
게 됨으로써 이곳은 풍경에서나 의미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었
음을 알 수 있다.
공간의 영역은 관념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하는 것이 특징이

다. 소쇄원의넓이는 보통 내원(內園) 영역을 이야기한 것이다.
물리적인 면적이 그러하지만, 외원(外園)까지범위를 확대한다
면 이보다 훨씬 넓은 정원이 된다12). 그리고 관념상의 소쇄원
은 무등산을 넘어 나주의 금성산까지 확대된다. 소쇄원 진입부
로 연장해 보면 창암촌13)부터 수박정, 황금정, 행정에 이르고,
오곡 문 쪽으로 연장해 보면 세 개의 골짜기에 둘러싸인 영역
인 절등재, 고암동, 옹정봉, 한천정사, 죽림재에 이른다. 또한
소쇄공 집안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은 소쇄공의 묘소가 있는
가마터로부터 현재 충민사가 위치한 화암촌에 이르는 광범위
한 영역이었다고 전해진다. 별서정원의 외부공간구조를 담장
안의 내원, 담장 밖의 가시권에 속하는 외원, 정원공간에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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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 권역의 3개 영역으로 나누고
있으며, 공간요소의 상징성과 차경체계의 의미 표상을 바탕으
로 시조의 기승전결 형식을 이용한 고찰도 있다(Chon, 1999).
소쇄원의 공간 철학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개념은 ‘무이구곡

(武夷九曲)’14)이다. 이는 주자가 학문을닦던 곳이라 하여 성리
학자들에게 유토피아였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당쟁에 회의를
느껴 이러한 도교적 은일과 은둔에 대한 동경을 꿈꾸는 이가
많았다. 소쇄원을 무이도가와 관련해 보면, 내원과 외원의 이
일대는 김인후의 무이도가 해석15)과 결부시킨 유추해석을 생
각해 볼 수 있다. 천득염도 소쇄원의 영역과 공간에 대한 분석
에 있어 그 근본은 공통된 인식을 가지지만 관찰시각과 표현방
법에 있어 다소 차이를 가진다고 말한다. 과거 양산보가 소쇄
원의 공간범위를 어떤관념을 가지고 조영하였는지 우리는 추
측으로 가름하지만, 현재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소쇄원의 영
역을 다양하게 나누고 있다.
따라서 미확정성의 관점에서 소쇄원을 정의한다면 “열린 경

계로 인한 억지스런 방향의 강요가 없어 흐름이 자유롭고, 관
념에 따라얼마든지 확장할 수도, 나눌 수도 있는 자유로운 정
원”이라 할 수 있다.

3. 활동과 감상: 구체화

1) 풍류활동과 감상행위
소쇄원을 중심으로 당대를 풍미했던 인물들의 기록이 남아

있다. 소쇄원의 시문은 전체 111편이며, 양산보를 중심으로 송
순, 김인후, 고경명, 정철 등이 활동하였고, 후세대에 송시열도
소쇄원에 애착을 가진 인물로서 그의 기록이 남아 있다. 그 외
에도 소쇄원 조영 세대에 포함되는 여러 인물이 있지만, 본 논
문에서는 풍류적 감상자 입장에서 감상을 남긴 인물인 송순,
김인후, 고경명, 정철의 감상을 살펴보았다. 역사 속 인물들의
기록을 통해 살핀 소쇄원은 안빈낙도의 세계로 묘사하고, 그
안에서 행해지는 활동에서 신선처럼 풍류를 즐기고 있음을 발
견하게 된다.
송순과 정철에게는 소쇄원은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싶은 공간

으로 비춰진다. 면양집 연보에 담긴 송순16)의 감상에는 슬픈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가련한 매화를 보고 탄식을 내뱉고, 새도
자신을 조롱한다는 야속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찾아오는 이
가 없다는 외로움의 표현이나, 속된 마음을 씻고 싶다는 마음
의 표현도 나타난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멀리 떠나 먼지 하나
없는 이곳에 와보니’라는 글에서 수심이 가득하고괴로운 마음
을 소쇄원에서 정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철17)은 소쇄원 초
정에 부치는 시에서 손님이 와서취하고 깨지도 않는다는취흥
과 여유를 느낄 수 있다. 술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삶의 희로
애락에 함께 하는 친구이다. 소쇄원에 놓여 있는 커다란 바위

는 술에 취해 쓰러져 쉴 수 있는 편안함과 여유로움을 나타내
고 있다.
김인후와 고경명은 소쇄원의 정원 요소를 대상으로 감상을

남겼으며 소쇄원 구성요소의 재미와 자연의 탐미를 느낄 수 있
다. 김인후는 소쇄원 48영18)에 소쇄원의 건축물, 첨경물, 조경
식물, 날씨와 사계, 밤과 낮의 변화, 산거 등을 담아내고 있다.
소쇄원의 아름다운 경치를 소요자적하면서 자연을 즐기고, 이
를 관조하면서 자연탐미의 경지에 드는 정경을 그렸다. 이곳의
자연경관을 빌어 태평성세와 양산보 가문의 무궁한 번영을 축
원하는 도의(道義)를 함축하고 있다. 고경명19)은 직유적 표현
을 구사하여 소쇄원을 흥미롭고 재미있게 표현한다. 조담(槽
潭)이 흘러 폭포가 되어떨어지는 물소리는 가야금, 거문고 소
리와 같고, 조담 위에 서린 노송의 가지는 덮개처럼 노래하고,
작은 집은 그림으로 꾸민 배로 표현한다. 광풍각의 분합문은
펼치면 우산 같다는 표현에서 그의흥미로운 시적 표현을 느낄
수 있다. 이들은 소쇄원을 관념 속의 공간으로 느끼고 있고, 공
간구성 요소들을 표현하고, 노래할 때도 사실적인 표현보다는
관념적인 표현을 많이 한다.
송시열20)은 이곳을 자주 순방하였고, 이곳의 아름다움에 반

해 소쇄원도와 현판을 남겼다. 현재의 남아 있는 소쇄원의 모
습에 흔적을 가장 많이 남긴 감상자이다. 소쇄원도는 소쇄원
48영에 영향을 받아 그려진 개념도로 소쇄원 48영의 시적 감흥
을 시각적으로 느끼게 하는 중요한 자료이다21).
그들은 소쇄원에서 풍류를 즐기며 글과 그림과 시로 감상을

남겼다. 유난히 많은 감상을 낳게 한 소쇄원은 풍류의 장이었
음과 동시에 문단이 되었다. 풍류활동과 감상을 통해 소쇄원을
정의한다면 “시서화(詩書畵)를 통해 시적표현으로 승화되는
정원”이라 할 수 있다.

2) 현대적 시각에서의 감상
전통 정원은 자연과 인간의 교감을 통해 완성되는 정원이기

에 현대인의 감상도 소쇄원을 완성하는 부분이라판단된다. 더
구나 현대 시각에서 나온 감상에는 당대에 있을 수 없던 내용
이 많다. 본 논문에서 살핀 연구자들의 감상은 답사기를 책으
로 편 연구자인 유홍준22), 천득염23), 김개천24), 김봉렬25), 박정
욱26), 신영훈27), 박거루28)의 감상을 살펴보았다. 이들의 감상을
정리해 보면 소쇄원의 형태 구성과 자연 순응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오늘날의 시대적인 특징을 보이는 표현들도 있어흥미
를 더한다.
현대적 시각의 감상을 살펴 보면, 먼저, 소쇄원 의미를 “양산

보의 생애와 삶의 철학과 일체화하여 감상을 펼치는 성향”을
보인다. 유홍준이 말하는 ‘호화판 인생의 풍류, 반민중적 성격’
은 양산보가 소쇄원을 경영할 수 있었던 시대적 상황과 경제적
상황에 의문을 갖고 말한 표현이다. 천득염이 말하는 ‘유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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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일과 서구적, 현세적 자연관’은 양산보가 낙향하여 은일자의
모습을 보이기는 했으나 관직에욕심을 두지 않은 것일뿐, 현
실적이고 사유재산을 중시하는 양산보의 삶의 자세에 주목하
였다. Kim(2005)도 양산보가 세속에서 벗어나 있었을뿐, 교육
과 치평 등 현실적 염원을 가지고 있었음에 주목하고 있다.

둘째로, “선인들의 예술성에 감복하는 성향”이다. 신영훈과
김봉렬, 박정욱은 선인들의 특별한 안목과 정원을 시로 승화시
킨 예술혼을 극찬하였다. 더불어 그러한 선인들의 안목과 예술
성을 본받아야 함도 지적한다. 유홍준은 현대인의 문화적 감수
성으로 복원을 하는 것은 원래 없는 것만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셋째로, “현대인의 자세에 대한 반성”이다. Yoo(1992)와

Park(1996)은 소쇄원을 복원하는 일과 답사객의 문화의식을
들어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Ⅴ. 결론

1. 종합적 고찰

수용미학 이전에는 작가가 작품의 모든 의미를 결정하였다
면, 수용미학 이후에는 독자의 존재를 중시하여, 작가와 시대와
생각이 다른 독자가 작품의 의미를 완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작가-작품-독자의 삼중 구조와 공간설계에서의 틈개념의 성격
(생소화, 미확정성, 구체화)에 따라 소쇄원을 해석하였다. 작가
적 측면에서는 조영가 양산보의 사상과 철학을, 작품의 측면에
서는 정원의 형태적 특성을, 독자의 측면에서는 소쇄원에 남겨
진 감상과 기록을 중심으로 살피었다.
첫째로, 조영 분석 결과, 당시의 역사적 사건과 조영가의 글

을 통해 양산보의 사상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정원에 남겨진
한자어, 즉, 각 요소의 이름의 뜻풀이를 통해 조영의식을 알 수
있는 흔적이었다(Table 4 참조).

둘째로, 형태 분석 결과, 이원성과 미확정성을 발견하게 된
다. 자연적 형태와 이원성을 보이는 인위적인 형태를 사용하였
는데, 정원을 이루는 문양은 인위적인 문양이 많이 쓰였으나,
그것들이놓인 방식을 보면 자연을왜곡하지 않고 자연 질서에
순응함을 알 수 있다. 일정한 방향성도 통일성도 없고 동선을
강요하지도 시선을 고정시키지도 않는 세련미를 갖추고 있다.
김한배가 말한 무즉유(無卽有)의 철학처럼 시각화, 고정화되지
않아 질서가 없는(無)듯 하지만 그 없는 것(無)이 미확정성으
로 분명히 존재(有)한다. 또한, 규모와 경계도 한정짓지 않는
미확정성을 보인다. 이러한 미확정성은 관념의 자유가 허용되
는 정원을 만들었다(Table 5 참조).

마지막으로, 활동과 감상 분석은 당대의 풍류활동을 통한 감
상과 현대적 시각에서의 감상으로 나누었다. 김인후, 정철 등은
소쇄원에서 풍류를 즐기며, 글과 그림과 시로 감상을 남겼다.
소쇄원은 이들 풍류객에 의해 시어(詩語)로 승화된 정원이다.
전통정원은 자연과 인간의 교감을 통해 완성되는 정원이기에
현대인의 감상도 소쇄원을 완성시키는 중요 요소로 판단된다.
더구나 현대의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감상을 통해 긴 시대
동안 존재해온 소쇄원의 과거지평과 기대지평의 틈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Table 6, 7 참조).
소쇄원은 조영가의 삶과 풍류객의 철학이 정원 곳곳에 이름

으로 묻어남을 발견하게 된다. 형태적으로는 자연과 인공의 조
화는 관념에 따라 공간의 규모와 형태가 자유롭게 변하는 공간

Table 4. Auteurism of Sosoewon

Category Event and text Philosophy

Life of
Yang
Sanbo

The exile of a teacher, refusal
to hold office, respect for Do
Yeon-myeong

Seclusion

Mourning for three years, Will Filial piety

Will
Important of private
property

Respect for Ju Mu-suck
Tai-chi(太極),
Um-Yang(陰陽)

Text on
spatial

elements of
Sosoewon

Sosoewon(瀟灑園) Seclusion
Aeyangdan(愛陽壇) Filial piety
Gwangpung-gak(光風閣),
Jewol-dang(霽月堂)

Tai-chi(太極),
Um-Yang(陰陽)

Daebong-dae(待鳳臺)
Hope to the world of
peace

Table 5. The shape of Sosoewon

Category Spatial elements Space of Sosoewon Remarks

Duality

Stream water
- square pond

Five-bend stream, Sodang(小堂),
Sanjisuna(散池蓴芽)

Topography -
straight wall

Centipede-shaped topography –
wall, Dakmoe(닭뫼)

Fengshui
(風水)

Arch bridge -
aqueduct

Tujukwigyo(透竹危橋),
Hyeoprosuhwang(夾路修簧),
yakjak(略彴), waterway

Tai-chi
(太極)

Separation of
Um-Yang(陰陽)

Gwangpung-gak(光風閣),
Jewol-dang(霽月堂) -
Chojung(草亭), Sodang(小堂)

Indetermi
nateness

Boundary Open wall, Door and entrance

Spatial
direction

Directionality of bridge and
waterway
The incense and arrangement of
buildings
Freedom of movement

Spatial function Space of life, education and play

Domain
Inner garden and outer garden,
small space classification,
three-stage level

Muyigugok
(武夷九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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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정원이 가진 내재적 가치가 다양한 활동과 감상을 통해
구체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풍류활동을 통한 감상이
정원의 의미를 풍부하게 하였고, 현대의 감상에서는 소쇄원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성격이 중심을 이룬다.

2. 의의와 한계

앞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전통공간의 특징을 살핀 바와 같이
정동오를 비롯한 학자들은 전통정원의 자연순응성에 대해 동
양의 사상적 바탕에서 기인한 것이며, 미완의 형태로서 진상을
추구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가 정원의
형태와 조영에 담긴 사상적 측면을 중심으로 하였다면, 본 논
문은 감상자의입장에서 정원을 바라보는 것을 추가하였다. 감
상자의 해석을 중심으로 전통정원을 다루어 참여를 통한 정원

의 의미를 풍부히 하려는 시도다. 감상자를 주목하는 수용미학
적 방법론으로 접근하여 전통정원의 특성을 정리한 것이 이논
문의 의의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관점과 공간 원리인 무정형,
비움 등의 특징이 미학적으로 공유된 개념이라고 볼 때 수용미
학을 통해 새로이 발견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에서 한계
를 지니나, 감상자를 공간 해석의 주체로 가져와 그 중요성을
발견한 점에서 또 다른 가능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소쇄원
에 관한 백여개의 시문이 있고, 높은 인지도와 방문율을 가진
정원이기에 많은 감상기록을 활용한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현
대인의 시각을 밝히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다. 나아
가 전통적 자연관에서 확장되는 미학 이론, 그것을 통한 전통
공간의 재해석과 재현방식에 관한 연구로 확장되길 기대한다.

-------------------------------------
주 1. 별뫼(성산(星山)): 담양군 남면 일대 지역으로 이곳에 원림을 짓고

문화권을 형성하였다. 소쇄원, 환벽당, 식영정이며 모두 같은 시기인
15세기 중반에 조영되었다. 이 지역을 ‘자미탄(紫薇灘)’이라고도 하
는데, 이 주변에 배롱나무(자미나무)가 많기 때문이다.

주 2. 정철의 <성산별곡>을 중심으로 하는 가사문화권을 지칭하는 말. ‘누
정가단’이라고도 하며, 본인들을 가리켜 ‘죽림칠현’이라고 한다.

주 3. 송강 정철의 <소쇄원 초정에 부치는 시>에서 소쇄원의 창건연대를
짐작한다. ‘내가 태어나던 해에 이 정자를 세워 사람이 가고 오고 마
흔 해로다’. 송강 정철의 출생 년인 1536년에 소쇄정을 세웠다는 언
급으로 미루어 양산보가 30대 중반에 소쇄원 조영이 시작되었을 것
이라고 시기를 짐작한다.

주 4. 양산보의 부친에 대한 병간호와 부친의 묘소에서의 오막살이, 그의
유언은 효성이얼마나 지극하였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임종 시(1577
년)에 ‘늙은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지 못하고 먼저 죽는 것이 한이로
다. 네가 내 뜻을 대신하여 너의 할머니를 잘 봉양하여라.’ 당부하였
다. 또 14세경에 상경하여 조광조에게 수학한다. 3년 후 1519년에 근
정전친시에 급제하였으나, 합격자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두 명을 최
종 낙방시켰는데 공교롭게도 양산보가 그에 들게 된다. 같은 해 기묘
사화로 조광조가 화순 능주로 유배 당하게 되면서 양산보는 대의를
접고 고향에 내려온다. 43세 되던 1545년에 을사사화가 일어나고 김
인후가 낙향하게 되며, 은일의 뜻을 더욱 굳혔다(천득염(앞의 책)).
양산보는 도연명(陶淵明)의 글을 애독하였고, 소쇄원의 조영 구상에
영향을 미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도연명의 <귀거래사(歸去來辭)>
<오류선생전(五柳先生傳)>을 즐겨 읽었다. <귀거래사>에 ‘정원은 날
마다 거닐어 정을 붙이고 문은 있되 찾아오는 손 없으니 그 무슨소
용이랴?(園日步以成趣)’, ‘원컨대 세상과 담쌓고 교류도 끊으리라’,
‘친척과의 대화를 즐기고 가야금과책으로 벗을 삼아 시름을잊으리
라’는 구절에서 은일 사상을 알 수 있다.

주 5. 김춘택 <소쇄원 시를 차운하여 양군택에게 주다> 瀟灑非山水須知瀟
灑心 (소쇄는 산수가 소쇄하단 말이 아니니 모름지기 소쇄한 마음을
알아야 한다). 윤인서 <소쇄원에서 양중명에게> 瀟灑園中瀟灑坐 精
神瀟灑滌煩襟 (소쇄원 가운데에 소쇄하게 앉아 더러운 옷 번거로운
마음을 소쇄하게 가지려네).

주 6. 애양단은 송시열이 지은 이름으로 추정된다. 김인후가 지은 소쇄원
사십팔 영 가운데 <양단동오>라는 시제를 따서 붙인 이름이라고 하
나 사실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석판은 양자징이 쓴 글씨로 양천운
이 광풍각을 중수하며 지은 <소쇄원계당중수상량문>에 그 내용이 나
타난다(Park, 1996, Jung, 1998).

주 7. 주무숙(주돈이)은 중국 송나라의 유학자로 도가사상의 영향을 받고
새로운 유교이론을 창시하였다. 그는 이 세계가 태극→ 음양→ 오행
→ 남녀→ 만물의 순서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또, 도덕과 윤리를 강
조하고 우주생성 원리와 인간의 도덕원리는 같다고 하였다. 이처럼

Table 7. Appreciation from the present

Category Appreciation Person

Appreciation by
integrating
garden and
Yang Sanbo

A luxurious Pungryu life,
anti-popular propensity

Yoo Hongjun

Yangsanbo, who was not interested
in office, but realistic and wealthy

Chon Deukyeom

A man of real wishes, such as
peaceful rule and education

Kim Gaecheon

Impression of
the artistry of
the ancestors

An art soul with a special sense and
sublimating the garden into poetry

Shin Yeonghun
Kim Bongryeol
Park Jeonguk

It is better not to restore than to
restore it to the skill of modern

people
Yoo Hongjun

Criticism of
modern people

It's clear that if a restoration plan is
set up, the garden will be a mess, so

worry about it.

Yoo Hongjun
Park Georu

Table 6. Appreciation from the past

Activity Appreciation Person

Sleeping, flower appreciation,
song, drinking, moon-climbing

Lamenting, loneliness,
wanting to leave a noisy

world
Song-soon

Bath, curve-stream banquet,
lyre(거문고), walking,

moonrise, nap
Kim Inhu

A sentimental text written by
comparing garden elements to

objects
Praise for the splendor Ko Gyeongmyeong

Enjoy entertainment Passage of time, leisure Jung Cheol

Leave text and pictures,
naming of Aeyangdan

Song Siy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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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숙의 사상을 받아 태극과 음양의 형태가 소쇄원에 깃들여 있다
는 현대의 해석이 다수 발견된다.

주 8. 基人品甚高胸懷灑落 如光風霽月(가슴에 품은 뜻의 맑음이 마치 비
갠 뒤에 해가 뜨며 부는 청량한 바람과도 같고 맑은 날의 달빛과도
같다).

주 9. 소쇄원도의 부훤당(負暄堂) 등 현재 존재하지 않는 건축요소가 있으
며, 투죽위교(透竹危橋)나 석가산처럼 실제 모습과 위치가 불명확한
요소가 있다. 형태분석은 현재 복원, 또는 보존되어 있어 그 형태나
위치의 확인이 명확한 것을 중심으로 하였다.

주 10. 풍수지리상 지네형국은 지네 다리가 많아 자손이 번영한다는 의미
로 길지이나, 지네의 기운이쎈경우 이를 막아주기 위해 천적인닭
을 비보로 사용하였다.

주 11. 투죽위교란 통대나무로 만든 위태로운 다리이다. 현재 복원된 아치
형 다리는 협로수황의 모습대로 복원되었으나, 위치상으로는 소쇄
원도에 나타난 투죽위교의 위치이다.

주 12. <소쇄원사실>에서는 ‘삼정보(약 10,000여 평)’라고 했고, 구전에 의
하면 담 밖의 영역, 즉 외원까지 포함해 그 범위가 만여 평에 이르
는 것으로 되어 있다.

주 13. 소쇄공 양산보의 본가. 창암은 양산보의 부친인 양사원의 호이다.
주 14. ‘무이구곡’이란 중국 복건성 숭안현 남쪽에 있는 무이산(武夷山)의

구곡계(九曲溪)를 의미한 것으로 도교에서 말하는 신선의 경지, 무
릉도원에서의 염원을 상징한다.

주 15. 김인후의 해석을 따르면, 8도차제(八道次第) 조도시(造道時)의 성
격인 무이도가의 1~3곡, 4~6곡, 7~9곡을 각각 ‘입도(入道): 다리
터, 유정, 문방(제월당)’ ‘안화지위(安和地位) : 대봉대, 오곡투류의
담장부분, 소쇄원 내원 밖 집터’ ‘극처(極處): 오동나무 숲, 복숭아
밭, 숯가마터에서 고암동굴아래까지’의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하고
있다.

주 16. 송순(1493~1583)은 양산보의 외형이자 김인후의 스승이다. 면앙정
을 세운 경험이 있고 다양한 견문을 바탕으로 소쇄원 조영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 중이었다.

주 17. 정철(1536~1593)은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 <성산별
곡>등 수많은 가사를 지었다. 성산 기슭 송강 가에서 김윤제에게
수학하는 동안 임억령, 김인후, 기대승, 송순 등과 교류하였다.

주 18. 김인후(1510~1560)는 양산보의 친구이자 사둔으로 35세에 을사사
화가 일어난 후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작고할 때까지 장성, 순창
을 근거지로 은둔생활을 하였다. 1548년에 지는 소쇄원 48영은 소
쇄원에 대한 김인후의 애착을 보여주는 좋은증거이자 소쇄원의 공
간을 이해하는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된다. 소쇄원 48영은 오언절구
로 1단을 12수로 하여 4단 48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단은 서(序)
이고, 2단과 3단은 소쇄원의 아름다운 경치를 소요자적하면서 자연
을 즐기고 이를 관조하면서 자연탐미의 경지에 드는 정경을 그렸다.
4단은 마무리 결사로서 태평성세, 양산보 가문의 번영을 축원한다.

주 19. 고경명(1533~1592)은 광주출신의 문인이자 의병장으로 임진왜란
때 왜군과 싸우다 전사하였다.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에 머물면서
자연을 벗 삼아 산수를 유람하면서 무등산기행문인<유서석록>을
저술하였다.

주 20. 송시열(1607~1689)은 서인으로서 당쟁에휘말려 파직과 복직을 반
복하다가 정계에서 은퇴하고 청주에서 은거생활을 하였는데 후에
제주에 안치되고 이어 국문(鞠問)을 받기 위해 서울로 오는 도중
정읍(井邑)에서 사사(賜死)되었다.

주 21. 송시열은 김인후의 48영을 바탕으로 소쇄원도를 그렸다고 전해진
다. 그러나 소쇄원도의 제작연대가 1755년이기 때문에송시열의 생
존연대와 일치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주 22. 유홍준: 반민중적 성격, 자연과 인공의 행복한 조화
김일근 교수가 발굴한송순의 분재기에 의하면 이 자칭죽림칠현이
얼마나 부자였던가를 알 수 있다. 그 점에서 나의 이번답사기는 호
화판 인생의 풍류를 더듬은 반민중적 성격을 띤다. 옛날에는 사대
부 지배층만이 독차지했던 정자와 원림의 미학을 보다넓은 계급적
지평에서 그것의 공공성으로 환원시키는 일이 민중적 재창조의 길

이 될 것이다. (중략) 몇 해 전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소쇄원을 손질
하여 외나무다리도 보수하고 무너진 초가정자인 대봉대도 복원하
였는데, 제법한 솜씨로 다듬기는 했으나 5~6년 전 손대기 이전만
하려면 어림도 없다. 그래서 나는 항시 우리 시대의 문화 능력으로
는 옛 유적에 손대지 않는 것이 최상의 보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 어느날소쇄원도에입각한 복원계획이라도
세워지는 날이면 소쇄원도 끝장날 것이 분명하니 그것이 걱정스럽
다(Yoo, 1992).

주 23. 천득염: 유교적 은일, 서구적 현세적 자연관.
도연명이 세상을 버리거나 도피하는 도교적 은둔보다 세상을 초월
하고자 하는 유교적 은일을 택하였고, 전원과 가족에게 돌아온 것
으로 보아서번거로운 정치나 관직을버리고자 하였지 결코인생을
버린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며, 양산보 역시 이러한 태도를 취했
다는 점이다. (중략) 자연 속에 묻혀혼연일체의 삶을 살고 자연 속
으로 사라지는 도교적인 삶보다는 자연을 구획지어 자신만의 세계
인 정원을 만들고 살기를 원했으면, 자신이 죽은 후에도 일종의 인
공경관인 정원을 다시 자연 속으로 돌려보내기보다는 후손이 계속
가꾸고 소유하기를 원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상당히 현세적이고 어
떻게 보면 서구적인 자연관을 가졌던 것이 아닐까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Chon, 1999).

주 24. 김개천: 맑음과 통합 : 이곳은 세상과 격리된 듯하지만 실은 도학
적 심성을 일깨움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결
국 세계와 인생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중략) 세속에서 벗어나 있
어도 개인의 안락을 추구했던 것은 아니다. 이곳에서 학문을 닦고
교육하며 치평(治平)의 도를 이룰 수 있기를 염원하였다. <소쇄원
48영> 작자의 시심을굳이 알 수는 없지만 ‘어지러운 우렛소리 공중
에 흩어지도록’ 노래한 22영의 시를 통해서도 안빈낙도가 아닌 현
실과 연계된 그들의 염원을 짐작할 수 있다.
구분 없는 통합의 정원: 이러한 공간들의 관계에서 서로가 고정불
변의 상이한 영역이 되지 않음으로써 그 모든 사이에서 여러 색으
로 반향하게 하며 햇빛과 바람과 소리들을 함께 느끼고 소요하며
노닐게 한다(Kim, 2005).

주 25. 김봉렬: 문학적인 정원.
김인후의 소쇄원 48영은 소쇄원이 건축적 구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각 공간에서 일어난 행위와 감상까지 생생히 전해준다. 시에 나타난
정원의 모습과 이미지는 그 자체를 건축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정도이다. 이 시는 소쇄원의 계획 개념을 핵심적으로 간파한 것이
다. 이 시에 등장하는 소재들은 대숲의 바람과 소쩍새울음, 엷은 그
늘과 밝은 달, 그리고 취중에 나오는 시와 노래다. 청각적인 소리,
시각적인 빛과 그늘의 대조, 그리고 관람자의 문학적인 감수성으로
소쇄원의 진가를 포착한 것이다. 소쇄원은 시각적 차원을 넘어선 청
각적인 정원이며 궁극적으로 시적 감응을 불러일으킬 문학적인 정
원이다(Kim, 2006).

주 26. 박정욱: 시경(詩景).
담은 일반적으로 문양만 가지고 치장하지만 소쇄원에서는 문양 대
신 시로 담을 장식했다. 병풍처럼 긴 담에 붙였던 시인 소쇄원48영
과 함께 소쇄원 경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쇄원 곳곳에 산수화
의요소들이골고루섞여 있는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산수화의세
계 안에 들어가 살고자 한 조원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략) 자연 풍경을 감상하듯 그냥 바라보는 정원이라기보다
시적 상상력 속에서만 감상이 될 수 있는 정원을 만든 것이다. 이렇
게 구현된 시적 경치를 시경(詩景)이라 칭한다(Park, 2001).

주 27. 신영훈: 안목.
열의 열골 물이 한데 모여 우르르 쾅쾅흘러내린다. 계곡의찬물이
맑게 흐른다. 소리 내며 흐르다 조금잔잔한 구비에머문다. 감돌면
다시 소리쳐 흐르면서 급한 물살에 깎인 바위에 부딪치며 포말을
휘날린다. 그런 광경을 그냥 놔둘 리 없다. 선비 한 분이 차지하고
말았다. 천연인 채로라면 약간 부족한 자리를 북돋기도 하고 지나
친부분을 다듬어 조화시키기도 하면서 둘레에 담장을쌓아 아늑하
게 하였다. 가장 적은돈을 들이면서 제일멋진 담장과 문이 이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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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안목이다. 그런 안목에 경탄하고 있다(Park, 1996).
주 28. 박거루: 몰지각한 관광객

멋진 담장 뒤에 우물이 있고, 그곁에앵두나무가 보인다. 우물에벌
레가 생기지 말라는 지극한 마음이 읽혀진다. 그런데 우물물은 말라
있고, 몰지각한 관광객들이버리고 간 과자봉지가 어지럽게 떠 있다.
이맛있는 물을퍼올려 차를 마시며넓고, 큰세상을꿈꾸었던 이들
이 지금의 모습을 보면 무엇이라고 할까,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
뒷동산 자락에도 수많은 과실수와터와 마당을 다스리기 위해 심어
둔소나무며, 단풍나무들이 철 따라 피고 지면 단풍도 들고, 눈이퍼
붓고 난 다음에도 황홀하게 제빛깔을 유지했을 것이다. 왜있는 그
대로 살리지 못하고 한번다녀온 것만으로 만족하며 부수고엉망으
로 만들어 버리는가(Park, 1996).

References

1. Cha. B. H.(1985) The Aesthetics of Reception. Munhakgwajisungsa
2. Chon, D. Y.(1999) Sosoewon, Korean Famous Garden. Balun.
3.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1983) Planning and Design of

Conservation and Maintenance of Sosoewon. Ch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4. Gil, S. H.(2003) The Aesthetics of Reception and Contemporary
Architecture. Spacetime.

5. Jo, K. J., Seo Y. A.(2008) A Study on the garden meaning of
Pungryu through genre painting in Joseon dynasty.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6(5):94-107.
6. Jung, D. O.(1986) Korean Traditional Garden. Seoul: Minuumsa.
7. Jung. K. H. (1998) ASong on a LongWall of Sosoewon. Telim-Munhwasa.
8. Kim, B. R.(1999) The Spirit Engraved on This Land. Leesang

Architecture.
9. Kim, B. R.(2006) Space of Awareness and Life. Dolbaegae.
10. Kim, G. C.(2005) Architecture of Bright Silence. Ahngraphics.
11. Kim, H. B.(1988) Sensibility of Korean Space Formation. Gyosu-News,

July 13.
12. Kim, H. B.(2017) Landscapes From Art, A City Seen by Landscaping.
Nalmada.

13. Lim, S. J.(2005)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Oriental Thought.
Book-House.

14. Park, G. R.(1996) Sosoewon, which contains nature and the spirit of
Joseon Dynasty. Dosimunjae 31, 333.

15. Park, J. W.(2001) Gardens, a Bowl of Landscapes, Seohaemunzip.
16. Yoo, H. J.(1992) Old Sperms and Gardens in Damyang, Jeollado

Province. Wolgan-sahoepyeonglon.
17. http://www.doopedia.co.kr
18. http://www.soswaewon.org

Received

Revised

Accepted

4인익명�심사필

:

:

:

5� April� 2021

9�May� 2021

20�May� 2021

(1st)




